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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, 2021년도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 ‘전국 최다 확보’

  - 국비 16억원 확보, 녹비종자 및 제충국, 천적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-

  전남도는 지력 증진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녹비종자 및 유기농업 자재 구입

비로 4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  특히 전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펼쳐 유기농 인증면

적이 무농약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1년 유기농업자재 

지원사업 국비 31억5백만 원 중 16억2천만 원을 확보했다.

 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비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국비 예

산의 52%에 해당하는 금액이다.

  유기농업 자재는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대신해 

제충국 등의 천연물질과 천적을 활용하여 병충해 관리, 작물생육 등 친환경농업에 

필요한 자재이다.

  녹비종자 5종(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)은 잡초 생

장을 억제하고, 유기질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 시키는 등 농업환경 보전 효과가 

뛰어나다.

 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친환경농산물 

의무자조금을 성실히 납부한 농가로, 유기인증 농가는 ha당 200만 원, 무농약은 

150만 원까지 유기농업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, 녹비종자는 신청량 전

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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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년도 11~12월 신청하여 금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작물 재배 시

기에 맞춰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종자를 구입한 후 시군에 공급확인서와 자부담 

선지급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군담당자가 확인 후 자재 구입비를 지급

한다. 

 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“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유기농업 

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하여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

갈 것”이라면서 “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

농기자재는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
